
지스트, 4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3년간 총 111개사 지원... 매출액 12.6억 원, 고용인원 229명,  

        .투자유치 7억 원의 사업성과 창출

           
           
         ▲ 지스트 창업진흥센터, 예비창업자 사업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지

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스트는 2019년을 시작으로 최근 4년 연속 주

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

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지원뿐 아니라 창업교육 및 

멘토링, 판로연계, 글로벌 진출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스트 창업진흥센터(센터장 조병관)는 최근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총 37명의 창

업자 최종점검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부터 디지털(D), 네트워크(N), 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의 예비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구성, 투자조직 구성 및 투자금 확보, 

교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전·창업공간 지원·창업동아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스트는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분야(인공지능)를 시작으로 2020년과 

2021년 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예비창업패키지를 4년째 이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37개사 매출액 5.9억 원, 고용인원 60명의 성과가 있었고, 3년 동안 총 

111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12.6억 원, 고용인원 229명, 투자유치 7억 원의 사업성과

를 창출했다. 

조병관 센터장은 “4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예비창업생

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스타트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

다”면서, “지스트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

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